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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, 태양전지 사업 추격 “견제”
한국․타이완, 공장 건설 본격화 … 반도체․액정 양산기술 활용

한국과 타이완 기업들이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태양전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가운

데 선발 주자인 일본 생산기업들이 반도체의 악몽을 떠올리며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일본은 한국과 타이완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와 액정 패널 부문에서 선발기업이었던 일본 생산기업들을 따

돌리고 세계시장을 석권하자 태양전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이 태양전지 사업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고 타이완에서도 신흥 메이커를 중

심으로 잇따라 공장을 건설하는 등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어 태양전지에서도 한국과 타이완이 주요 생산거점이 

될 전망이다.

한국과 타이완 기업이 태양전지 사업에 본격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고유가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세

계적으로 높아져 수요 확대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으로, 반도체와 액정패널에서 쌓은 양산기술을 활용할 수 있

을 것으로 예상된다.

특히, 한국과 타이완 기업이 오너 경영으로 거액의 투자를 톱다운 방식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

에 PC용 D램 반도체와 휴대형 음악플레이어에 사용하는 NAND형 플래시메모리, 액정패널 등의 분야에서 단

기간에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기술면에서는 일본이 우위에 있음은 한국과 타이완도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반도체나 액정이 대기업의 일

부 사업인 사례가 대부분으로, 의사결정도 늦고 투자에 대한 과감성 부족으로 시장을 한국과 타이완에 내주고 

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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